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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매출 비중 80% '  에이피알, 美·유럽 공략 글로벌 시장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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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은 글로벌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며 해외 사업 비중을 지속

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창립 이후 11년째 가파른 성장을 하고 있는 에이피알의 글로벌 입지도 한층 탄탄해지는 모습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의 지난해 해외 매출은 1조225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7% 증가했다.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규모다.

에이피알은 이를 기반으로 2026년에는 북미와 아시아,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확장 전략을 본격화하며 성장 모멘텀을 이어간

다는 계획이다.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는 온-오프라인 투트랙 전략으로 성과를 확대해 왔다. 기존에는 아마존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채널에서

높은 판매 성과를 기록하며 브랜드 인지도를 축적해 왔다. 

지난해 울타뷰티 입점을 통해 오프라인 유통망을 본격적으로 확장했다. 약 1500개에 달하는 울타뷰티 매장을 통해 현지 소비

자 접점을 크게 늘리면서 브랜드 경험을 강화했으며, 이는 매출 성장으로 이어졌다.

올해 상반기 중 울타뷰티와의 독점 계약이 종료되면 오프라인 채널은 더욱 다변화될 전망이다.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일

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입증한 만큼, 미국 내 대형 리테일 채널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확대하고 매

출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에이피알은 특히 올해는 신흥시장으로 유럽 시장을 공략 중이다. 글로벌 유통 채널인 세포라 입점을 계기로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17개국에 동시 진출했으며, 약 450개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을 연계한 멀티 채널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특정 국가 단위가 아닌 유럽 전역을 하나의 시장으로 공략해 초기 브랜드 인지도 확보와 판매 채널 확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



다. 또한 지역별 소비자 특성을 반영한 제품 라인업과 마케팅 전략을 병행해 현지 적응력을 높이고 있다.

이처럼 에이피알은 미국에서 검증된 유통 확장 모델을 기반으로 신규 시장 진출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글로벌 주요 거점에

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 속도를 높이는 한편, 시장별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안

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서울=뉴시스] 코첼라 메디큐브 부스 현장. (사진=에이피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에이피알의 사업은 크게 화장품과 뷰티 디바이스로 구성돼 있다. 

대표 뷰티 브랜드인 메디큐브는 모공, 트러블, 탄력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을 아우르는 고기능성 스킨케어 제품을 중심으로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해 왔으며, 현재는 회사의 핵심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대표 제품으로는 ▲제로 모공 패드 ▲PDRN 핑크 펩타이드 앰플 ▲콜라겐 나이트 랩핑 마스크 등이 있으며, 기능성과 사용 편

의성을 동시에 강조한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메디큐브 에이지알(AGE-R)' 역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피부 흡수력 개선과 탄력 관리 등을 돕는

홈 뷰티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지난 1월 기준 글로벌 누적 판매량 600만대를 돌파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부스터 프로 ▲하이 포커스 샷 플러스 ▲부스터 프로 미니 플러스 등이 있다. 최근에는 듀얼 케어 기능을 강

화한 '부스터 프로 X2'를 출시해 기술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디큐브 에이지알'의 뷰티 디바이스 제품들은 메디큐브 화장품과 병행 사용을 전제로 설계돼 스킨케어 효과를 극대화하는 구

조를 갖추고 있다. 이는 고객 락인 효과와 함께 에이피알의 전반적인 매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회



사는 전했다.

[서울=뉴시스] 전병훈 기자 =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가 지난해 9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아마존 뷰티 인 서울 2025' 행

사에서 '지금 가장 사랑받는 뷰티 브랜드, 메디큐브의 성공 DNA'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에이피알의 핵심 경쟁력 중 하나는 '에이피알팩토리'를 기반으로 자체 생산 역량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외주 의존도를 낮추고

원가 구조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동시에 공정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해 품질 관리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와 함께 제품 개선과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의사결정과 실행 속도를 단축시킬 수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뷰티 트렌드에 기민

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 같은 생산 구조는 공급망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

는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 분석 역량 또한 경쟁력으로 꼽힌다. 

초기 자사몰 중심의 운영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 기획과 마케팅, 전략 고도화를 이어가고 있다. 구

매 이력과 사용 경험 데이터를 세분화해 피부 고민별 니즈를 파악하고, 이를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선에 적극 반영하며 고

객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쟁력은 성과로도 이어졌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1조5273억원, 영업이익 3654억원을 기록하며 각각 111%,

198% 성장했다. 영업이익률은 24% 수준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동시에 달성했다.

창립 이후 11년 연속 성장이기도 하다.

에이피알은 기존 홈 뷰티 디바이스 사업에서 축적한 기술력과 브랜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병·의원에서 사용하는 미용 의료기기 영역으로 확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홈 뷰티 디바이스 대비 높은 진입장벽과 수

익성을 갖춘 분야로 보고 있다. 다만 인허가 및 시장 진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메디큐브 PDRN 제품군 . (사진=에이피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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